
2023�온�가족이�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함께� �드리는

1 �예배의�부름

�할렐루야!� 여호와께� 감사하라!� 그는� 선하

시며� 그� 인자하심이� 영원함이로다.� 변함

없이� 우리를� 사랑하시고� 지켜주시는� 하나

님!�은혜를�감사합니다.� 추석�명절을�맞이

하여� 온� 가족이� 함께� 지난� 날� 베풀어� 주

신� 은혜를� 생각하며� 주님께� 감사함으로�

찬양하오니� 우리의� 예배를� 기쁘게� 받아주

옵소서.� 예수님의� 이름으로� 기도합니다.�

아멘.

2 � 찬양� �날�구원하신�주�감사

3 � 대표기도� �가족�중�한�명

4 � 성경봉독�데살로니가전서5:16-18

5 � 말씀선포� �설교문�참조(뒷면)

6 � 감사의�시간�

� 1)� 서로�감사의�제목�나누기

� 2)� 서로에게�감사� �

� � � �서로에게�감사의�말을�하기

� 3)� 하나님께�감사� �

� � � �서로� 돌아가면서� 하나님을� 향해�

한�문장씩�감사의�기도를�드리기

7 � 찬양� �좋으신�하나님

8 � 주기도문� �다같이

데살로니가전서� 5:16-18

“항상�기뻐하라�쉬지�말고�기도하라�범사에�감사하라�

이것이�그리스도�예수�안에서�너희를�향하신�하나님의�뜻이니라.”



절대감사� (데살로니가전서� 5:16-18)

1.� 우리�자신도�모르게�사라지고�있는� ‘감사’

나를� 이� 자리에� 있게� 한� 어제의� 은인들이� 다� 섭섭한� 사람� 되어� 버린� 이유,� 그� 많은� 은혜를� 받고�

지금까지� 살았는데� 상처� 한� 번� 받았다고� 원수가� 되어� 버린� 이유,� 어느샌가� 우리� 자신도� 모르게�

감사를�상실했기�때문입니다.�

주님과의� 관계도� 마찬가지입니다.� 수만� 가지의� 은혜를� 받고� 누리고� 있는데� 아직� 응답하지� 않으신�

서너� 가지� 문제에만� 집중합니다.� 받은� 은혜를� 세어보지� 않고� 받은� 축복을� 누리지� 않고� 문제에만�

집착합니다.� 이것이�지금�내가�영적으로�건강하지�않다는�증거이기도�합니다.

2.� 감사의�능력

①강영우�박사의�편지

미국� 행정부� 차관보이자� 대학교수였던� 강영우� 박사가� 수많은� 역경을� 헤치고� 밝고� 아름다운� 인생

을�살았던�비결은�바로� ‘감사’였습니다.

((죽음을�앞두고�수천�명의�지인들에게�보낸�편지))

“누구보다� 행복하고� 축복받은� 삶을� 살아온� 제가� 이렇게� 주변을� 정리하고� 사랑하는� 사람들에게� 작

별인사를�하게� 되어�감사합니다.� 한� 분� 한� 분� 찾아� 뵙고� 인사�드려야�하지만� 그렇게� 못하는� 저를�

이해해� 주시기� 바랍니다.� 여러분으로� 인해� 제� 삶이� 더욱� 사랑으로� 충만했고� 행복했고� 은혜로웠습

니다.� 감사합니다.”

((죽음을�앞두고�아내에게�보낸�편지))

“50년� 전에� 만난� 예쁜� 여대생� 누나,� 당돌한� 여대생,� 당신은� 하나님이� 내게� 보내신� 날개� 없는� 천

사였습니다.� 이� 순간� 나의� 가슴을� 가득� 채우는� 것은� 당신을� 향한� 감사함과� 미안함입니다.� 아직도�

눈부시게�빛나고�있는� 당신을�가슴� 한� 가득� 품고� 떠납니다.� 더� 오래� 함께� 해� 주지� 못해� 미안합니

다.� 나의�어둠을�밝혀�주는�촛불�사랑합니다.� 사랑합니다.� 사랑합니다.� 고마웠습니다.”

②윌리암�캐리의�감사

인도선교의� 아버지� 윌리암캐리는� 8년동안� 11000페이지� 분량의� 원고를� 벵갈어와� 산스트리트어�

등으로� 번역을� 했는데� 잠깐� 산책을� 하러� 나간� 사이에� 강아지가� 촛불을� 건드려서� 원고가� 다� 타버

렸다고� 합니다.� 목격자들에� 의하면� 그가� 돌아와서� 강아지를� 붙들고� 하나님앞에� 이런� 고백을� 했다

고� 합니다.� “지금까지의� 제� 번역이� 부족한� 것을� 아시고� 이런� 일을� 허락하셨군요.� 더� 완벽하게� 최

선을�다해�번역하라는�뜻으로�알고�감사를�드립니다.”

시편50:23,� ”감사로� 제사를� 드리는� 자가� 나를� 영화롭게� 하나니� 그의� 행위를� 옳게� 하는� 자에게�

내가� 하나님의� 구원을� 보이리라.”� 제사의� 제물은� 죽여서� 드리는� 것입니다.� 자아가� 살아있으면� 절

대� 감사할� 수� 없습니다.� 주변에� 일어나고� 있는� 모든� 사건을� 100%� 하나님이� 컨트롤하고� 계시다

는� 사실을� 믿을� 수� 있다면� 우리는� 감사할� 수� 있습니다.� 그� 어떤� 절박하고� 불리한� 상황에서도� 하

나님께� 감사하며� 찬양하는� 것은� 하나님이� 살아계신다고� 선포하는� 것이지만,� 불평하고� 짜증내는�

것은� 하나님이� 없다고� 말하는� 것과� 같습니다.� 어떠한� 상황에서도�절대감사로� 하나님의� 능력과� 은

혜를�풍성히�경험하시길�축복합니다.


